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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겔과 그의 哲學(一)

李灌鎔

머리말

헤겔哲學에서 對하는 現代的 □求가 얼마나 크다. 는데 對하야는 여기 새

삼스럽게 더 말할 心要가 업겟다.  나는 여기 헤겔哲學에 對하야 무슨 新發

明이나 新□察이 잇서서 이 글을 發布하는 것이 아니요, 近來 내게 許與되는 

□□를 타서 □□同志들의 依□을 저바리지 안키 爲하야 나의 아는 바를 □히 

□單하고도 通俗的으로 써보려는 것이다.  適當한 參考□가 업서서  그의 

全集을 通讀할 틈도 업거니와 그러□할 健康도 업서서 나는 專혀 大學에서 

□□하야 두엇든 □□□과 아우구스트□사-敎授의 哲學史만을 使用하엿

다.  그러나 헤겔의 主張하든 學說□客과 硏究의 態度가 적어도 그 重要한 

點에 잇서서는 過□가 업슬 줄 밋는다.  讀者 中에 私□으로라도 □□를 指摘

하거나 □心잇는 點을 무러보는 □□家가 잇스면 나는 感謝한 마음으로 回客

하야 드리겟다.  (그의 第一百五十八誔□ 一九二九年 八月 二十七日)

-,헤겔의 -生

게오륙 웱혦 □리드리히 헤겔은 一七七O年 八月 二十七日 □獨逸 뷰어

르햄□□王國의 首府인 슈릇르트市에 出生하엿다.  그의 家門이 本來 

新敎派에 爲하야  三十年 戰爭 開始 前에 그리로 避難하엿든 것임으로  그 

家庭에 敬虔的 情神이 얼마나 □□히 保存되엇든 것을 推測할 수 잇다.(그의 

父親은 不動産 管理局 書記라는 官吏이엇다) 이러한 家庭에서 生長한 靑年이

라 그 性格도 靑年으로서는 도리어 너무 健實하엿고  同族인 쉴러 (詩人
나 쉘링(哲學者)에 比하야 슈바브族(南獨逸族)의 特性을 보담더 타고나

서 그 先天的 □鈍과 堅忍不屈하는 天性, 너무도 잘게 파는 듯는 性質 준

히 고 나가는 性質은 슈바브族을 代表할 만도 하엿다.  外觀에 나타난 

□□의 접흔 □□에는 밋해서만 몰고잇는 鈍□이 事物에 對한 體驗을 深化할 

수는 잇스나 라인地方의 小産인 熱情的 活躍과 獨創的 □智는 조금도 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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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안헛다.  슈틋르트中學을 마친 □十八歲로부터 二十三歲지는,류빙

겐大學에서 哲學과 神學을 學習하엿지만 그  그 大學의 哲學的 敎□□□

가 不足하야서 헤겔의 智欲을 能히 滿足식힐수 업섯다 한다.  그러나 □□

□□과 □□에만 從事하고 잇서 그의 學□이 남보다 比較的일럿것만 學友들

에게는 (老人)이란 別名을 밧게지 되엇고 그의 唯一한 親友는 當代 獨逸文

學의 浪漫派의 先輩가 될 詩人힐덜린이엇슴으로 精神生活 上 孤獨은 늣기

지 안헛슬 것을 推測할 수 잇다.  그의 硏究趣味가 古代 希臘式 汎神論的 色

彩를 □운 □□□에 集中되어서 힐덜린과 서로 相應하는 點이 적지 안헛슬 

것이니 그리고 그는 佛蘭西 革命熱에 □하야 自由와平等을 爲하는 熱□잇는 

그의 宣傳 演說을 누구나 讚揚안하는 사람이 엄섯다 한다. 

二十三歲로부터 三十歲지 七年 間은 家庭敎師의 資格으로서 家庭과 家庭 

地方과 地方으로 □□하엿스니 처음에는 瑞西른市의 한 貴族家庭에서 한

편으론 敎授도 하고 다른 편으론 政治學 史學 特히 宗敎哲學을 硏究하야 後

年에 세울 自己의  哲學體系의 만흔 材料를 取□하고 잇섯다.  그 都市의 바

로 엽해는 알프山의 絶景이 리다 십히 만헛것만 그의 注意는 恒常 求心

的으로 內的生活의 根底로 向하야 코 드러갓슴으로 登山한번 한 일 업시 

론市에서 三年ㅅ동안이나 지내다가 親友 힐덜린의 紹介로 故鄕의 근처

인 프랑크푸어틋市의 어느 家庭에 □任되게 되엇다.  이 家庭에서 暴□한 

男便과 熱情的 안해의 사이에 不絶히 이러나는 風波는 그의 心理硏究의 材

料가 되엇고 이 都市에서 쉘링과의 論爭을 因하야 自己의 體系를 세우게 

되엇다.  宇宙는 情神의 自展 過程이다하는 헤겔哲學의 基本思想이 이곳에

서 생기엇다.  二十九歲에 中央獨逸 예나大學에 □□되어 한편으로 쉘링
과 함께 哲學批判雜誌를 發行하며 한편으론 그 著名한 情神現象學 (一八

O七年 卽 三十七歲)을 發刊하엿다. 


